
제주 가을 들녘에는 억새꽃이 만개해 장관이

다. 차를 타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은빛 억새 물결은 젊은 층에게

는 연인이나 친구들과의 인생샷을 남기는 배

경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아련한 어릴 적 추억

과 맞물린다.

아~ 아~ 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원로 가수 고복수 선생이 부른 짝사랑 의 첫

소절이다. 가을의 길목에서 중장년층이라면

이 노랫말을 읊조리려 본 경험이 있으리라.

으악새는 으악, 으악 울어서 붙여진 새 이

름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고, 경기도 방언으

로 으악새라 불리는 억새가 가을바람에 물결

치듯 흔들리며 나는 마찰음을 비유적으로 표

현했다는 의견도 있다.

어찌됐건 요즘 한창 피어난 억새꽃과 으악

새 슬피 우는 가을은 교묘하게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잘 맞아떨어진다.

억새는 제주의 가을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

다. 어릴 적, 배가 고파 어린 억새의 속살을 먹

었던 기억과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돈이 없

어 목화솜 대신에 부드러운 억새꽃을 따서 넣

어 만든 누비옷으로 겨울을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가난하고 춥던 그 시절과 억새에 대

한 추억은 불가분의 관계라 애잔하다. 그리고

젊은 층이나 관광객들에겐 가을빛에 물든 억

새의 은빛 물결을 배경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

들고, 인생샷을 남기는 재미를 선물한다.

9월의 끝자락,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간 자리에 가을이 성큼 다가서 자리했다. 높아

진 하늘과 그 아래 일렁이는 은빛 억새의 물결

은 제주의 가을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제주섬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바람

따라 일렁이는 억새들의 군무. 오름과의 조합

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제주에선 산굼부리, 새

별오름, 따라비오름 등이 억새 명소로 손꼽힌

다. 여기에 숨은 명소인 다랑쉬와 아끈다랑쉬

오름, 금오름 그리고 최남단 마라도 역시 명품

억새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제주도 동쪽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산굼

부리는 기생화산의 분화구 형태를 갖춘 천연

기념물 제263호로 제주 억새 명소 중 최고로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해가 서쪽으로 저물 때

역광을 받은 영롱한 억새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를 권한다. 또 한라산과 오름 군락이 자

아내는 완만한 곡선의 미는 가을을 장식하기

에 충분하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새별오름

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억새 명

소다. 특히 평화로 길섶에 위치한 데다 주

차장도 넓어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인기다. 또 주변에는 나홀로나무와 테쉬

폰, 성이시돌목장도 가까워서 함께 찾아보

면 좋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따라비

오름은 3개의 분화구(굼부리)와 6개의 봉우

리로 이뤄졌다. 부드러운 오름의 곡선과 오

름을 뒤덮은 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이

런 풍경에 취한 사람들은 따라비오름을 오

름의 여왕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근에 있는

제주의 옛 목축지와 흔적을 따라 이어진 가

시리 갑마장길(총 20㎞)도 추천한다.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는데 이만한 곳이 없다.

숨은 억새 명소인 금오름은 한림과 협재의

야경까지 볼 수 있는 곳으로 일물을 함께 즐

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준다. 제주의 맛을

더 느끼려면 돌문화공원도 좋다.

오름에 올라 눈을 감고 바람에 나부끼는

억새의 노래를 들어보라. 그것만으로도 가을

은 충만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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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물결,

아! 가을인가요


